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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자주개발률 7.4%로 상향조정
지경부, 해외유전 매입에 M&A 추진 … 민간기업 개발․지원도 확대 

2008년 상반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자 경제정책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던 에너지․자원정책

은 세계적인 관심이 유가 급락 및 경제 살리기에 쏠리면서 도외시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가격의 급락과 각국의 정책적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한 틈을 타 2009년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향상 시키겠다는 계획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원유나 가스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개발역량과 자본이 부족한 자원부국에서 유전을 개발해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데 국내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생산량을 국내 도입량으로 나눈 <자

주개발률>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국내 자주개발률은 2005년 4.1%에서 2006년 3.8%로 떨어진 뒤 2007년 4.2%로 상승하며 자주개발률을 획기

적으로 높인다는 정부의 여러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도토리 키재기식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해외유전 매입 등으로 자주개발률을 5.7%까지 상승시킨데 이어 2009년에는 7.4%까지 

향상시킬 방침이다.

유가 급락으로 자원 매물의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 유전이나 생산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석유공사가 

M&A하는 방식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높이려는 속셈이다.

유연탄과 철, 구리, 아연, 니켈, 우라늄 등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도 생산광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2008

년 21%에서 2009년에는 25%로 향상시킬 계획이며 공기업을 통한 M&A 외에 민간기업을 통한 개발지원도 늘

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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